
행한 만큼 이루어지는 역사다

작성일 : 2013. 9. 15.(일)

작성자 : 주희빈

(며칠 전 꿈에서 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시험 문제지의 답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다가 순간 지금 그 시험 답안지를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답안지의 시험

지를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급하게 시험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지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의 답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

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저 개인의 문제인지 교회의 문제인지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 성자의 말씀 *

사랑아. 

이 시간 나와 심정의 대화를 하자. 

깊이 기도해야 

나 만나는 것 알지. 

그러니 너의 모든 생각을 

나에게 맡기고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사랑아. 

내가 너에게 꿈으로 말한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자구나.

실상 이 꿈은 

너와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섭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꿈이기에 

너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임을 알아라.

사랑아. 

이 섭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말씀을 들었기에 누구나 영 휴거를 이룰 수 있다. 

말씀으로 진정 변화되기에 

말씀만 들으면 온전히 변화되어 

영도 변화되고 육도 변화되어 

내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책임분담, 

즉 너희의 행함으로 가기에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시대 보낸 자를 통하여 

영 휴거 된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그가 정녕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왔는지 알지 못하면 

그는 휴거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시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휴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세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도록 깊이 기도하고 

만인의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자기를 구원할 자임을 

진실로 깨닫고 

그와 하나 되는 책임을 온전히 한 자만이 

구원과 휴거를 이룰 수 있기에 

그를 깨닫고자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가 옆에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늘의 책임과 

땅의 책임이 필요하다.

하늘은 책임분담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그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역사를 펴 나갔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역사를 펴 이루었다. 

그러나 그 뜻을 지상에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분담이 너무 중요하기에 

늘 가슴 졸이며 

이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성삼위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두 답안지를 주었다. 

그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시험지를 제출해야 

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모두가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답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합격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

(네. 꿈에서 제가 답안지가 시험지인 줄 알고 한참 보고 있다가 이것은 시험지가 아니라 답안지라는 것을 깨

닫고 급하게 시험지를 찾아서 답을 적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당황해 하면서 답을 적는 것을 봤어요.)

맞다. 

섭리의 현실이다. 

다들 말씀을 들었기에 

답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종이가 

시험지가 아니라 답안지였듯 

너희가 듣고 있는 말씀은 

너희의 답안지와 같은 말씀이다. 

그러나 실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지를 풀어서 답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듯 

말씀을 듣고 행실로 시험 문제지를 작성한 사람만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은 

답을 그대로 베껴서 작성만 하면 되니 

너무 쉬운 것이다. 

그러나 답을 모르면 

자기 스스로 연구하여 답을 적어야 하기에 

답을 알고 적는 자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간이 촉박하다. 

시험 문제를 풀 시간이 

생각보다 적음을 알아라.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너희 모두 답지만 가지고 

만족하며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 답지로는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 

정확히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 

정확한 답을 작성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듯 

지금 영 휴거의 때도 

말씀대로 행한 자만이 

무사통과하듯 휴거될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섭리의 말씀은 

이론의 말씀이 아니다. 

선생이 이론으로 



사명자가 되었더냐. 

선생이 행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명자가 되었더냐. 

행함으로 사명자가 되었다. 

행함의 조건으로 시대 구원자가 되었다. 

처절하리만큼 철저한 조건을 

세우고 올라왔음을 알아야 한다. 

한 생명을 낳기까지 

어미의 수고와 애씀이 있듯 

선생이 이 섭리역사를 낳기까지 

수고와 애씀이 없었다면 

이 섭리역사는 나올 수 없었다. 

하늘 역사는 철저한 조건 대가다. 

행한 만큼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듯 너희가 급히 이루어야 할 영 휴거도 

너희가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근본 답을 정확히 알고 

문제의 답을 작성해야 되듯 

영 휴거 되는데 있어서 

정확한 답을 알고 행해야 되기에 

나는 문제의 답지를 그냥 주듯이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아라.

답안지만 가진 자로 인생 끝나지 말아라. 

답만 알고 인생 끝나는 자는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다. 

답을 알았다면 그 답을 활용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지. 

각자의 행함을 체크해야 할 때가 온다. 

각자 얼마만큼 행했는지 

확인할 때가 다가온다. 

답을 알아도 행하지 못한 인생으로 남지 말아라. 

선생이 나를 사랑하였기에 

시대 사명자가 되었다. 

나를 진정 사랑하니 

그 한 목숨 내던져 생명을 구하지 않았더냐. 

내 사랑 깨닫고 

선생이 무엇을 하였는지 깨달아라.

휴거의 비밀을 사랑이라 하였다. 

사랑이 무엇이더냐. 

바로 행함이다. 

나를 진정 사랑하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인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왜 이 땅에 다시 왔겠느냐. 

내가 왜 그토록 사랑하는 선생을 

그곳에 묶어 두면서까지 

선생을 희생시켰겠느냐.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사랑하여 휴거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 하여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통해 이제는 

더 많은 인 구름 만들고자 하노라. 

너희 통해 이 시대 신부 삼을 자를 찾길 원하노라.

선생이 나를 사랑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듯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 뜻 이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육신 없는 나. 

시대 사명자 통해 뜻을 이루려 하건만 

지금은 때가 악하여 

그를 숨길 수밖에 없어 

그 또한 육신의 제약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몸 되고 선생 몸 되어 

내 뜻 이뤄 주길 원한다. 

사랑하기에, 진정 나를 사랑하기에 

내 심정 알고 내 뜻 이뤄 주길 원하는 

너희의 영원한 신랑 성자다.

(이어서 한 말씀 더 해 주셨습니다.)

사랑아. 

선생 심정 아느냐. 

선생 얼마나 외치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선생 그곳에서 지금도 불같이 외치고자 연습한다. 

글이 말이 되어 나가는 거 아느냐.

말로 외치지 못하니 

말 대신 글로 불같이 외치고자 

얼마나 연습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은 선생이 직접 외치지 못하니 

수많은 단상의 설교자들을 통해 외치기 위해 

완벽의 완벽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교정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심정 알고 

말씀 원본 그대로 외쳐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생 때가 되면 직접 외칠 것이다. 

알고 있지.

선생이 누구냐. 

내 몸 된 자가 아니냐. 

이 시대 주인이 아니냐. 

너희를 구원할 자 아니냐.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아니냐. 

그러니 선생 멋있게 맞이해야 한다. 

수많은 인 구름으로 맞이해야 한다. 

그날을 기다리며 

어서 속히 생명으로 준비하는 자 되어라. 

사랑의 성자다. 


